
전남문인협회한마당 13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어깨넘어

손닿지못하는

등이아프다고아우성이다

세상사는것이

몸부림이라면

삶을이어가는것은

등부림의연속이다

등이휠정도로

힘겨운삶의짐을지고

허겁지겁달렸던

후유증일것이다

이제그삶의버거운짐들을

하나둘내려놓는다

하지만내삶의마지막까지

내등부림이멈출수가있을까

등부림

감상노트

한국시시등단(1997),시향문학회 나주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 한국

문인협회회원,나주문학대상수상 녹조근정훈장수훈, 시집 바람의

연가 등출간.

초대하지않아도찾아오고허락하지않아도세상으로부터떠나가는

것이인생 이라했던가. 김시인의시처럼삶은몸부림과등부림의연

속인지도모른다.한마디로정의할수없는인생은온곳도가는곳도

모르기때문일까.등이휠정도로힘겨운삶이라할지라도자기나름의

의미를부여하고최선을다하여진실하게자기다운향기를뿜으며살

다가흙으로돌아가는생애는인간이기에받아들여야할것같다.

김원채

약력

엉겅퀴꽃

전종주

약력

감상노트

월간한국시신인상시등단(1995), 공

주사대국어교육과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국어교육과졸

업,순천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회원.

여름에자주색으로피는엉겅퀴는어

릴적부터많이보아온야생화로여러가지전설을지니고

있다.가시돋친겉과는달리고운빛깔로피어있는모습이

시혼의원천이될정도로아름다운꽃이기도하다.전설속

소녀의넋이젖소가되어뜯어먹기에먹이가안되려고가시

를세운다는야생화의생명력앞에서우리는자연의신비를

다시금깨닫게된다.고독한사람의영혼이전해짐인가오래

도록여운진다.

마당귀의몇폭국화가

노란향불을지피고

고이잠든낙엽위에

눈물같은가을비다

바람은

외로운내창문을

그지없이여닫는지.

가을비를맞으며

약력

감상노트

아호일송(一松),한국언어문학회 한국

문인협회회원 시류문학회회장 호남시조문학회회장 광주

광역시시인협회회장역임,시조문예대상 광산문학상 광주

시문학상 광주문학상 아름다운 문학인상 아시아서석문학

대상 대한민국향토문학상수상, 시집 들꽃의노래 머물

다가는구름 시조집 어머니당신의고향 등출간.

가을비에젖은나뭇잎이소슬하다.노

란향불을지핀국화향이스산한이계절, 시인은외로움에

창가를서성인다.가을이면잠자던서정이눈을뜨는지.여름

동안느슨해졌던생의의욕을추스르며살아가는이야기를

쓰고싶은감성이고개를든다.평범하게느끼고살아왔던삼

라만상을다양한시선으로돌아보게도되고. 태풍이곳곳에

상처를내고물러갔지만삶의수레바퀴는변함없이가던길

을가야하지않을까.

오재열

그－어느누가볼까봐

녹음속에꼭꼭숨어있다가

찬서리머리에이고

수줍은아낙네의

입술처럼붉게핀

동백꽃…

따뜻한봄날에

벌나비불러모아

굴잔치열어놓고

가는세월이아쉬운듯

땅바닥에누워있어도

향기,미소버리지않는

해남대흥사동백꽃

대흥사동백꽃

약력

감상노트

한맥문학시등단(1990), 한맥문학회

한맥작가회 문학공간 한국문인협회회원 전남문인협회이

사 해남문학회회장역임,전남문학상 이동주문학상 전남

예술상(문학부문)수상, 시집 천생연분으로맺은사랑 시

가있는시골창고 등출간.

해남대흥사의동백꽃과상사화는다

녀온사람에게는진한추억으로남아있다. 피안교에모가지

채떨어져뒹구는꽃잎을보고쓴글을읽은적도있다. 긴여

름푸른잎으로지새우다가찬서리맞으며그리움으로피어

나는꽃.누군가를사랑하는마음가누지못해그리붉었는

가. 불타는 꽃잎으로 간절하게 연인을 기다리다 스러져간

춘희 의여주인공마르그리트의애절한이야기도함께묻

어온다.

오현철

빗장열면멀리

바다가보이고

치자꽃향기출렁이는

낯선산자락둔치에

변변찮게지내온

허기진영혼

우부룩한엉겅퀴꽃

산허리에감긴

작은

산새소리에

깜짝놀라

모질게가시를세우는

애통한내영혼


